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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관광상품으로서 사찰음식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사찰음식 상품의 개별성과 공통성을 중심으로

How can temple food be developed as a wellness tourism product?: Focusing on the 

individuality and commonality of temple food offerings

김 소 혜**⋅김 미 라***⋅나카 나나에****⋅이 훈*****

Kim, Sohye⋅Kim, Mira⋅Naka, Nanae⋅Lee, Hoon

요 약 : 이 연구는 문화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웰니스 관광 현상에 접근하며,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갖는다. 첫째, 사찰음식 

상품이 웰니스 관광의 핵심 요소인 건강과 웰빙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웰니

스 관광자원으로서 사찰음식의 발전 방향을 홍보 및 판매 방식 수준에서 논의한다. 자료수집 대상은 사찰음식 상품 제공자

가 작성한 온라인 홍보 문구이다. 포괄적 자료 수집을 위해 사찰음식의 상품 개발이 활발한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홍보 

문구를 수집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을 적용하여 홍보 문구에서의 웰니스 관광요소를 한국과 일본의 사찰음식 상품 제공 

맥락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찰음식 홍보에서 나타나는 웰니스 관광 요소는 ‘풍요로운 체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치유’, ‘정신적 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웰니스 관광 요소가 상품에 연결되는 방향은 상품 판매 공간, 가격, 

사찰음식의 전통 반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찰 내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사찰 밖 공간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달리 네 가지 웰니스 관광 요소가 고르게 나타난 공통점이 드러났다. 이후 판매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판

매 위치, 가격)와 특성(공통성, 개별성)을 고려하여 웰니스 관광 요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인 

체험 효과를 가리키는 웰니스 관광 요소(‘신체적 건강’, ‘풍요로운 체험’)와 심리적인 체험 효과를 가리키는 웰니스 관광 

요소(‘정신적 균형’, ‘심리적 치유’)에서 상품 특질과 연결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웰니스 관광상품 맥락에서 사찰음식 홍보 및 판매 방식을 정교화하여 제시하였다. 웰니스 관광 맥락에서 사찰음식 활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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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탐구한 이 논문은 현장 전문가들이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함의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용어：사찰음식, 웰니스 관광, 문화 자원, 질적 내용 분석, 온라인 홍보

ABSTRACT : Empirical research on wellness tourism has focused on either nature-based experiences or medical 

tourism activities. To fill this ga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ellness tourism factors related to 

temple food services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emple food as a cultural wellness tourism resource.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romotional texts written by temple food providers in 

Korea and Japan and analyzed sequentially as follows: (a) extracting main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based 

on extant literature on wellness tourism, (b) identifying main categories obtained from the representative cases of 

temple food products, and (c) analyzing the relations among the qualities of the products, selling information, 

and the main categories.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elements of wellness tourism-rich experiences, physical 

health, mental balance, and psychological healing-were significantly considered in the overall aspects of temple 

food sales. However, the promotion of temple food through the four elements of wellness tourism varied depending 

on the service context. Inside the temple, the promotion emphasized the traditional Buddhist spirit, while outside, 

the experience of temple food varied depending on public consumption trends. The results elicited four specific 

dimensions for expanding the venue of temple food applic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cluding temple food products in the context of the wellness tourism industry, with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s in the field to consider.

Key words : Temple food, wellness tourism, cultural resource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nline promotion

Ⅰ. 서 론

과거에는 출가자가 수행 정진을 위해 먹는 음식

에 한정되었던 사찰음식이 오늘날에는 다양한 맥락

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제 사찰음식은 전통적인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역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찰음식은 직관적

인 체험을 통해 불교의 근본 가치를 전달한다는 점

에서 포교 활동의 기반이 되며(김응철, 2020), 수행

하는 스님들이 사찰에서 먹는 일상적 음식이고(이

자랑, 2013), 오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전한 한국

문화유산(오세미나, 2022) 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

다. 그러나 동시에 사찰음식은 세계인들에게는 한

국의 전통을 알려주는 일종의 문화 상품이며(전병

길, 김민자, 2012),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대

인들에게는 과식과 단식 사이의 중용을 지키며 살

아가는 실천 방식이며(Bays, 2009), 신체적 건강에 

관심을 두는 이들에게는 동맥경화증 및 고지혈증을 

완화하고 및 예방하는 식단으로 주목받고 있다(Lee 

& Kim, 2014). 사찰음식 역할의 확장에 주목하는 

관광학계는 관광자원으로서 사찰음식의 잠재력을 확

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찰음식은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매력적인 스토리

를 창조하는 토대이자 관광자에게 직접적인 문화 체

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이며(정효진, 2012), 사

찰음식에 대한 이해도는 관광자 개인의 웰빙지수와 

정적 상관을 지닌다(전효원, 김기수, 2014). 또한 템

플스테이, 지역박람회, 지역축제 등 다양한 플랫폼

과 융합하면서 보다 대중화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

는 경우, 사찰음식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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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김병석 외, 2021). 

위의 논의는 보편적 수준에서 관광자원으로서 사

찰음식의 가치를 조망하였기에, 사찰음식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

한 일반적 접근은 특정 관광 분야에서 사찰음식 상

품의 가치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탐색 지점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지닌

다. 관광은 관광 주체, 관광 객체, 관광 매체적 특성

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며, 하위 분야들의 주요 관

심 영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Deery et al., 2012). 따라서 특정 관광 영역에서 

사찰음식의 활용에 대한 현재 가치를 확인하고 성

장 잠재력을 논의할 때에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반

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

로 이 논문에서는 사찰음식의 상품 활용 현황 파악 

및 잠재력을 웰니스 관광 요소로 탐색하는 데 초점

을 맞춘다.

웰니스 관광은 여행을 통해 육체, 마음, 영성에 

대한 건강한 균형을 추구하는 활동을 포괄하여 일

컫는다(Park et al., 2021). 웰니스 관광 현상을 규

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요가(Lehto et al., 2006), 

성형(Kucukusta et al., 2019), 자연 속 힐링(Fotiou 

& Gearin, 2019), 온천 및 스파(Thal & Hudson, 

2019) 등의 관광 활동이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소

비자 체험 중심의 연구 조사 영역은 의료 관광과 유

사한데, 의료 관광에서는 정통 의학 및 대안 의학에

서 일찍이 주목을 받았던 개인의 심리적 물리적 회

복과 관련된 활동 연구에 일찍이 집중되었다(Wright 

& Zascerinska, 2023). 그러나 웰빙은 웰니스 관광

을 규정짓는 핵심 요소이며(Chen et al., 2008), 바

람직한 삶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

영한 용어(김석수, 2006)임을 고려한다면, 웰니스 관

광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의료관광의 영역 너머 문

화적 관광 현상으로 탐색이 촉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오랜 역사 문화적 전

통 속에서 발전한 사찰음식의 경우 웰니스 관광의 

핵심 요소를 반영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불교문화의 정신적 가치가 담긴 사찰음식의 소

비는 관광자의 문화적 체험 욕구를 충족하고 웰빙

을 증가시키며(전효원, 김기수, 2014), 동맥경화증,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영향

을 끼치기 때문이다(Lee & Kim, 2014).

종합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사찰음식을 문화적 맥

락 안에 웰니스 관광 요소가 포함되는 방식을 실제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향후 

웰니스 관광상품으로서 사찰음식의 발전 방향을 논

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구체적인 연구 

목적에 따라 온라인 홍보물로 탐색의 범위를 한정

한다. 첫 번째 연구 목적은 관광상품의 온라인 홍보 

맥락에서 사찰음식이 어떻게 웰니스 관광 요소를 포

함하는지를 다원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

이다. 이는 사찰음식 제공 맥락 속 웰니스 관광 요

소를 파악함으로써, 사찰음식과 웰니스 관광의 연

결점을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다. 다원적

인 자료 확보를 위해 동일한 불교문화권(대승불교 

중심 발전)에서 사찰음식의 관광 상품화가 활성화된 

두 국가(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다. 

둘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웰니스 관광과 관련하

여 사찰음식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 목표는 웰

니스 관광자원으로서 사찰음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

는 발전 방향을 구체적 맥락에서 논의하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관광 자원에 치우쳐 논

의되어온 사찰음식 상품을 웰니스 관광이라는 새로

운 맥락에서 조명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또

한 사찰음식의 발전 방향은 현재 차별화되는 사찰

음식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용

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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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웰니스 관광

관광자가 웰니스를 지각하는 방식이나 기대가 매

우 다양하기에 웰니스 관광은 복합적으로 구성된

다. 이는 웰니스 관광은 건강 증진이 주요 여행 동

기인 관광자의 여행과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을 총합하는 개념어임을 의미한다(Mueller & 

Kaufmann, 2001). 보다 구체적으로 웰니스 관광

은 개인의 건강과 웰빙(health and well-being, 이

하 HWB)을 증진하고 마음, 신체, 정신 간 연결을 

결정짓는 여행으로 정의된다(Chen et al., 2008). 

HWB는 성형수술, 스파, 식이조절, 전문가의 관리

하에 참여하는 운동 등 치료와 연계된 활동만을 지

칭하지 않으며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이 완성

된 상태도 포함한다(Park et al., 2021). 웰니스 관

광을 규정하는 데 있어 HWB의 강조는 여행을 통

해 육체, 마음, 영성에 대한 건강한 균형을 추구하는 

활동을 포괄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신체의 치

료 및 회복에 초점을 둔 의료 관광과 차별점이 된다

(Xie et al., 2022). 웰니스 관광을 평가하는 핵심 

요인으로 웰니스 관광자는 일상의 긴장 완화와 피

로회복을 통한 신체의 활력과 자아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통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중시한다(유

숙희, 이훈, 2020). 따라서 웰니스 관광 활동에 대

한 논의는 통상적으로 의료관광에서 주목하였던 활

동들뿐만 아니라 관광자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웰

빙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도 포용한다는 것

이 특징이다(Majeed et al., 2017).

그러나 위와 같은 개념적 포용성에도 불구하고, 

웰니스 관광의 실증 연구 영역은 의료관광의 관심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활동에 집중된 경향

을 보인다(Wright & Zascerinska, 2023). 이는 개

인의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항노화(anti-aging) 

치료(예. 보톡스 시술, 성형수술, 임플란트)가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여겨지면서, 의료 서비스와 웰

니스와의 결합을 촉진했기 때문이다(DeMicco, 2017).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요가, 명상, 레크리에이션과 

건강 치유 영역이나 마사지, 침술, 약초치료와 같은 

대안 의학 영역이 웰니스를 추구하는 관광자에게 각

광을 받으면서 건강회복과 웰니스 관광의 연결고리

는 확장되고 있다(Majeed & Ramkissoon, 2020). 

웰니스 관광 또한 생리심리적 건강 회복과 관련된 물

리적 환경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는데, 웰니스 

관광 목적지의 자연환경 수준은 다양한 동기와 관

광활동을 하는 여행자들의 HWB 지각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기 때문이다(Cohen, 2010). 따라서 이전부

터 의료관광이 다루었던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경이 

관광자에게 주는 영향력은 웰니스 관광에서도 실증

적 탐색의 주요 영역으로 간주되었다(Cormany, 2017).

실증적 탐색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유사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비판은 웰니스 관광자원에 접근하는 기초 전제와 관

련된다. 탐색 범주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

료관광 활동이 다양한 웰니스 관광자원 중 핵심적

인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가정

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적 가정은 

HWB에 확장적으로 접근하는 웰니스 관광의 개념적 

논의(Park et al., 2021)와 상치되며, 문화적 차원

에서 웰니스 관광자원의 다원적 활용 현상을 뒷받

침하지 못한다. 두 번째 비판은 포괄적으로 웰니스 

관광 활동에 접근할 필요성과 관련된다. 기존 연구

에서는 자연 체험 혹은 의료서비스 중심이 아닌 문

화적 측면에서 HWB를 조망하고 웰니스 관광에 관

해 논의하려는 시도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사원, 

절, 럭셔리 호텔과 교통의 편의성 등이 웰니스 관광

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Luo et al., 2018), 의료 

관광과 마찬가지로 관광 목적지 체험의 일환으로 접

근되고 있다(Majeed & Kim, 2023).

그러나 웰빙은 신체적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심

리적 효용과 관련되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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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

라는 측면이 일찍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조용기, 2016). 과거의 웰빙은 고품질⋅

고가 상품의 소비를 통해 건강과 친환경적인 삶을 추

구하는 특정 집단의 소비 방식이었다(김영숙, 2007). 

반면 오늘날의 웰빙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자리 잡았다. 즉 지금의 웰빙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

가는 보편적인 삶의 양식 중 하나로 여겨진다(김석

수, 2006). 이러한 변화는 소비 산업 전반에 웰빙이 

자연스럽게 주요 가치로 고려되는 변화를 낳았다. 즉 

운동 및 식이와 무관한 패션(정재철, 박선경, 2004), 

사교(민혜진, 백유성, 2011), 전통문화(최순희 외, 2006) 

등에서도 웰빙이 소비 양식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

고 있다.

이처럼 웰빙 가치의 보편적 추구 현상을 고려한다

면, HWB를 강조하는 웰니스 관광에서도 문화 관광 

자원의 활용 및 소비를 통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

기에서는 건강 관련 사치품의 소비에 한정 짓지 않

고 여유, 풍요, 건강, 안정을 추구하는 보편적 문화 

현상(김현수 외, 2005)으로 웰빙에 접근한다. 이러

한 전환적 관점은 신체적 기능 향상 및 치료에 치중

된 의료 관광 맥락에서 벗어나 문화적 맥락에서 웰

니스 관광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Xie 

et al., 2022).

2. 사찰음식

1) 사찰음식의 기원과 본질

초기 경전인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에는 “일체

의 제법은 식(食)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식(食)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선재스님, 2002). 

이는 음식이란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맑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물질이라고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홍승스님, 2014). 사찰음식(寺刹飮食)은 이러

한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육식과 인공 조미료를 전

혀 넣지 않은 채식이 기본이며, 승려들의 음식이 중

심이 되기에 ‘절음식’이라고도 불린다(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연도미상). 사찰음식이 모든 불교권 국

가에서 발달 된 것은 아니다. 소승불교권인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 남방 국가에서는 부처님이 살아계

실 때처럼 탁발(托鉢)한 음식으로 공양하기에 절에

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정효림, 2010). 그러나 대

승불교권인 한국, 중국, 일본은 신도들이 가지고 오

는 공양미로 절에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사찰 내

의 부엌인 ‘공양간’의 전통과 사찰마다 고유한 조리

법이 형성되어 사찰음식 문화가 발달 되었다(배영

희, 2015). 따라서 여기서는 공양간의 전통에 따른 

발우와 공양을 이해하면서 사찰음식에 담긴 불교 정

신에 접근한다.

발우공양(鉢盂供養)이란 사찰에서 발우를 사용하

여 행해지는 식사법을 뜻한다(남궁선, 2008). 음식

을 승가 안에서 조리하는 것과 저장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조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에, 이

른 아침에 스님들이 신도들이 보시한 먹거리를 발

우라는 탁발용 전용 그릇에 담아 먹는 식사가 사찰

음식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이자랑, 2013). 발우는 

‘양에 알맞은 그릇’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음식을 편

안하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

가는 원동력으로 보며, 과식도 소식도 아닌 섭취를 

위한 절제를 요구하는 불교정신을 반영한다(이자랑, 

2013). 또한 이들의 식사를 특별히 공양(供養)이라 

일컫는데, 이는 식사를 할 때 힘들게 농사지은 농부

를 비롯하여 음식을 차리는데 고생한 모든 이들에

게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남궁

선, 2008). 즉 발우공양은 스님과 신도 양자 모두 발

우에 담긴 음식이 본인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특별한 의미를 갖

는다(이자랑, 2013). 이러한 불교정신은 발우공양 시 

독송(讀誦)하는 오관게(五觀偈)에 잘 나타난다(한국사

찰음식, 연도미상). 오관게는 음식이 앞에 놓이기까

지 그동안 들어간 중생들의 노고와 음식을 먹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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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격, 음식을 먹는 목적 등을 말하고 있으며, 

공양의 의미와 목적 등 불교사상을 총체적으로 반

영한다(남궁선, 2008; 이자랑, 2013).

한편 대승불교권인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발우

의 의미는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대한불

교조계종에서는 사찰음식을 수행자의 지혜로 마음을 

채우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밥상이라 정의하고,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고 온 세상의 화평을 기원하

는 음식이며, 수행하는 정신을 계승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혜를 얻기 위해 먹는 음식을 진정한 의

미의 사찰음식”이라고 한다(한국사찰음식, 연도미상).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 사찰음식인 정진요리(精進料

理)에서 정진은 잡념을 버리고 불교 수행에 전념하

라는 것을 의미한다(上田純一, 2017). 정진요리의 기

틀을 마련한 도겐(道元) 선사는 수행에 있어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행자는 식사에 대한 감사와 존

경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그 음식을 먹을 만큼 

마땅한 수행을 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식사를 통

해 세상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기 때문이다(高梨尚之, 2008). 즉 절에

서는 음식을 만드는 일부터 먹는 일까지 수행의 하

나임을 일컫는다. 음식은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가 아

니라 진리를 닦고 수행정진을 위해 필요한 약(藥)이

며, 음식을 먹는 행위는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하는 

마음가짐으로 경건하게 임하고 여법한 동작과 질서

에 따르는 수행을 위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전효원 

(2011b)에서 재인용).

2) 사찰음식의 변화 및 발전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수용 

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찰음식의 활용은 다양하게 발

전하였다. 즉 삼국시대에 도입되어 불교국가였던 고

려시대, 억불정책을 단행하던 조선시대, 이후 근대

종교의 모습을 갖추면서 조계종이 수립될 때까지 한

국의 불교는 지역의 문화적 특질을 반영하여 다양

한 형태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송현주, 2016). 

우리나라의 불교는 삼국시대인 고구려 소수림왕 2

년(372)에 가장 먼저 전파되었고, 백제는 침류왕 원

년(384), 신라는 법흥왕 14년(527)에 수용되었다(한

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n.d.). 불교의 공식적 승인 

후 왕실에 의해 발전 및 보호되면서 살생을 금지하

고 채식을 장려하면서 불교 정신이 담긴 음식문화

가 널리 전파되었다(조민오, 2002). 특히 불교가 국

교인 신라는 불교와 함께 들어온 차 문화가 발달하

였으며, 신라시대에는 정월 보름날 찰밥과 기름, 꿀

로 약밥을 만들고 불전에 올리는 육법공양(六法供養)

으로 약과(藥果)가 발전하게 되었다(전효원, 2011a). 

고려시대는 불교가 융성해진 시기로 당시 사회의 가

장 중요한 연례행사가 불교적 의례인 연등회와 팔관

회(八關會)일 정도로 국가 및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

력을 가진 시대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팔관회

의 기원인 팔관재(八關齋)는 본래 오계(五戒)와 더불

어 일반 신도들이 지켜야 할 계율의 한 종류로(정병

삼 (2015)에서 재인용), 살생, 금주, 절제된 식사 등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불

교의 번영과 함께 고려시대에는 육식의 절제와 채

식 요리가 발전하면서 기름과 향신료의 사용이 많

아지고, 절임, 저장식품이 발달하였으며, 부처님께 

차를 바치는 헌다의식과 다도 및 다과도 활성화되

었다(이성우, 1996). 반면 억불숭유정책을 펼친 조선

시대에는 고려시대 불교 식문화가 축소되었다. 사찰

음식의 활용은 사찰 내부 공간으로 한정되었고, 귀

한 식재료인 기름이나 꿀의 소비를 막기 위해 공불

(供佛) 음식인 유밀과 사용이 금지되면서 차 문화도 

쇠퇴하였다(조민오, 2002). 그러나 불교가 민중들에

게 토착 신앙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찰음식은 평민들

의 민속 음식과 섞여 토속적으로 발전하였다(문양수, 

2009).

현대에 이르러 사찰음식은 대중화 및 세계화의 요

구에 따라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웰빙 열

풍과 함께 자연 속 제철음식을 활용하는 사찰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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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으며(전효원, 김기수, 2014), 

사찰음식의 우수성 및 대중화를 알리기 위한 사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22). 또한 국제적 화두인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

전에 대해 사찰음식은 구체적인 실천 방식을 제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Jung, 2022. 1. 17.).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수용되는 가운데 사찰음식의 

원형성 보존 및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시도가 사

찰음식 특화사찰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한국불

교문화사업단, 2022). 오늘날 경내에서의 사찰음식

은 단순히 절에서 먹는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활용되는 재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박

하고 영양 과잉이 없는 건강식, 자연을 담은 자연

식, 육류를 배제한 채식 등 식품영양학적인 가치가 

부각 되고 있다(성화스님, 2022). 또한 사찰음식은 

선식(禪食)으로도 불리는데, 이러한 명명은 건강 유

지에 필수적인 수단임과 동시에 수행식임을 강조한

다(현대불교, 2007. 7. 23.). 그리고 역사성이 반영

된 사찰음식은 발전한 식재료의 재배와 손질, 조리

법, 식사 예절 등과 관련하여 한국 전통문화가 반영

되고 있다(성화스님, 2022). 즉 사찰음식은 불교의 

수행과정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자 사람과 환경, 

자연과 문화를 조화롭게 이어주는 생태환경적인 지

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배영동, 2019).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 사찰음식의 공통점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김금영, 장병주, 2023; 정

효진, 2012; 한국사찰음식, 연도미상). 첫째, 불교

적 자비관에 따라 사찰음식은 수행음식으로 간주된

다. 따라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여

기기에 유제품을 제외한 육식을 금하고, 음욕과 화

기를 불러일으키거나 맛의 자극을 높이는 오신채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금한다. 둘째, 사찰

음식은 주변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주로 활용한

다. 약식동원(藥食同原)의 관점에서 제철 재료를 사

용한 사찰음식의 섭취는 심신을 모두 정화하는 효

과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찰음식은 자연음식으

로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고, 자연 재료로 만든 천

연 조미료를 사용한다. 자연 친화적인 제철 식재료

는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기에 고영양 저콜

레스테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며, 천연 조미

료의 사용은 화학조미료의 폐해로부터 사람들을 보

호한다. 넷째, 김치, 간장, 된장, 식혜 등 전통 발효

음식과 저장음식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발효음식의 

활용은 사찰음식이 깊은 맛을 내는 것을 돕고, 콜레

스테롤 수치 저하 및 항암효과를 지니고 있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지켜준다. 다섯째, 사찰음식은 친환

경적이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은 지구의 

환경 오염을 줄이는 올바른 섭취 방식을 제시한다.

III. 연구방법

1. 탐색의 범위

문헌 고찰에서 사찰음식의 두 가지 발전 방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불교 교리를 집약적으로 반영하

는 발우공양은 사찰음식의 보편적 토대가 되었으며, 

재료의 손질, 조리, 음식의 섭취와 소비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갖추는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에 따라 불교가 사회에 받

아들여지는 방식이 상이하였다는 점은 사찰음식이 

주요 사회문화적 변곡점에 따라 변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연구에는 위와 같은 사찰음식의 발전 양

상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인 홍보 문구에 접근한다. 

즉 현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찰음식의 

다섯 가지 속성(김금영, 장병주, 2023; 정효진, 2012; 

한국사찰음식, 연도미상)을 ‘공통적 요소’로 간주한

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적 속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

찰음식 상품의 모습들을 ‘개별적 요소’로 세분화한다.

이러한 분류적 접근은 이 연구가 웰니스 관광 요소를 

실제 사찰음식 상품 홍보물을 통해 실증적(empirical)
1)

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증적 탐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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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의 접근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서우종 외, 2010). 여기에서는 웰

니스 관광상품으로서 사찰음식에 대한 자료의 수집 

범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한다. 첫째, 개발

된 관광 상품의 홍보 맥락에서 사찰음식의 개별성

과 공통성에 주목한다. 불교문화는 오랜 역사와 문

화적 흐름 속에서 공통적이고 개별적인 콘텐츠를 자

생적으로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있기에, 이를 활용한 

관광 상품은 불교문화의 공통성과 개별성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이일

주 외, 2016). 관광 상품의 품질과 차별성을 부각시

키는 것이 중요한 홍보의 영역에서 어떻게 사찰음식

의 공통성 및 개별성이 웰니스 관광과 연결되는지

를 확인하는 것은 웰니스 관광상품으로서 사찰음식 

지속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토대가 된다.

둘째, 자료의 다원성을 확보하고자 사찰음식의 상

품화가 활성화된 한국과 일본의 상품 홍보 문구를 확

장적으로 수집하였다. 대승불교 사찰음식의 문화적 

전통은 한국, 중국, 일본에 전래되었다(김병석 외, 2021). 

중국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

로 사찰음식의 상품화가 최근에서야 시도되고 있다

(양묘 외, 2020). 반면 일본에서는 관광자를 위한 사

찰음식 상품 개발에 적극적이며(김병석 외, 2021), 지

역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찰음

식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小川有閑, 2019)하는 양

상을 보인다. 관광자원으로서 사찰음식의 상품화 시

도가 비교적 활발한 국가에 집중하는 것이 연구 주

요 목적인 사찰음식의 발전 논의에 유의한 시사점

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찰 혹

은 불교 재단이 주체가 되어 개발한 유료 사찰음식 

상품의 공식 온라인 홍보 문장을 기초 탐색의 범위

로 삼는다. 또한 이 중 웰니스 관광 요소가 포함된 

문장들이 핵심 탐색의 범위가 된다.

2. 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온라인 홍보물 속 문자 텍스트에 

한정된다. 1차 수집단계와 2차 수집단계에서 각각 

3단계의 선별과정을 거친다. 사찰음식 상품 제공자

가 온라인 공간에 직접 제시한 문구를 수집하여 자

료로 활용하였다(<표 1>). 우선 1차 시기에는 한국 

사찰음식 상품의 홍보문구를 수집하였다. 1단계에서 

개별 사찰 및 불교단체가 제공하는 사찰음식 상품 

50여 개를 선별하였다(2023년 11월 기준). 2단계에

서는 1단계의 모집 대상 중 온라인 홍보 수단을 활

용하지 않는 상품과 유사 사찰음식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20여 개)를 제외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상

품 제공자가 제시한 홍보문구들을 모두 수집하고, 홍

보문구에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웰니스 관광 요

1) 이 논문에서 ‘실증적’이라는 용어는 positivistic이 아닌 empirical을 의미하며, 이론적 접근(theoretical approach)이 아

닌 실제 사례(empirical evidence)가 논지를 뒷받침하는 연구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가리킨다.

1차 – 한국 (최종 선별 상품: 12개) 2차 – 일본 (최종 선별 상품: 12개)

1단계
개별 사찰 또는 불교단체가 제공하는 사찰음식 상품 정보 수집

(선행연구 및 불교 재단이 소개한 대표 사찰음식 상품 참조)

2단계
온라인 홍보문구 활용 상품 선별 

중복 및 유사 상품 제거

온라인 홍보문구 활용 상품 선별 

한국의 사찰요리와 유사 및 중복 상품 제거

3단계
홍보문구 수집 

웰니스 관광 요소가 포함된 부분 선택적으로 발췌

<표 1> 연구 자료 대상의 3단계 선별 과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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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언급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12개의 상품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도출되었다.

한국의 자료가 수집 완료된 이후, 일본 사찰음식 

상품의 홍보문구를 수집하였다. 한국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사찰 또는 불교단체가 제공

하는 사찰음식과 관련된 정기/단기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 및 프로그램 60여 개를 선별하였다(2023년 

11월 기준). 2단계에서는 상품 판매 주체가 온라인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나, 1차에서 수집한 자

료 중 한국의 사찰요리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거하였다(30여 개). 마지막 3단계에서는 홍

보문구에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웰니스 관광 요

소를 언급하는 프로그램만을 선별하였다. 총 12개의 

상품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도출되었다.

3. 분석 도구 및 분석 절차

이 논문에서는 Schreier (2012)의 질적 내용 분

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여 수집

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은 현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유사한 의미를 갖는 범주

로 분류하여 연구 현상의 주제와 패턴을 확인하는 

연구방법으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에서 모두 활

용된다(최성호 외, 2016). 질적 내용 분석은 연구자

가 자료의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맥락

을 반영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양적 내용 분석과 다

르다(Schreier, 2012). 이러한 차별점은 기존에 관

광학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양적 내용 분석(김병국, 

2022; 김소혜, 2023; 차석빈, 2012)과 비교하였을 

때 질적 내용 분석이 사찰음식 상품의 홍보 속 웰니

스 요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

고자 하는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임을 가리킨다.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할 때, 분석 토대의 중심이 

수집된 자료에 있는지(data-driven) 혹은 개념에 있

는지(concept-driven)에 따라 코딩의 틀을 구축하

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Schreier, 2012). 이 논

문의 경우, 후자에 무게를 두고 전자를 활용하는 혼

합적 접근 방식으로 범주를 생성하였다. 선행연구

(김석수, 2006; 김현수 외, 2007)를 토대로 초기 시

험 분석 단계에서 활용할 분석 매트릭스를 구성하

고, 이를 보완하여 최종 분석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초기 시험 분석 단계에서는 웰니스 관

광의 코딩을 위해 웰니스의 주요 요소(여유, 풍요, 

신체적⋅정신적 건강, 심리적 안정)를 활용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면서 범주의 적절성을 판

단하여 수정된 분석 매트릭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

해 도출한 최종 코딩 프레임을 활용하여 각 연구자

는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후 모든 연구

자가 모여 최종 프레임을 통해 생성된 범주가 일치

하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프레임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 하위범주의 확인과 

이후 통합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모여 여러 번의 논

의를 거쳐 각 범주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분석 절차를 통해 분석의 신뢰성과 유효성

을 높였다.

IV. 분석결과

1. 범주의 생성

분석 결과 웰니스 관광 요소는 ‘풍요로운 체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균형’ ‘심리적 치유’라는 4개

의 상위범주를 떠올렸다. <표 2>는 이 네 개의 범주

들을 뒷받침하는 하위범주 및 하위범주를 도출된 홍

보문과 함께 보여준다.

‘풍요로운 체험’은 상품 구매자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통한 사찰음식 체험 맥락과 관련된다. 이러

한 명명은 오감의 자극과 관련된 직관적인 체험이 

강조되는 사찰음식 상품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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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의 ‘풍요’를 수정하여 활용한 결과이다. 

즉 사찰음식 상품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차원

을 복합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특히 시각, 촉각, 미

각, 후각, 청각 등의 지각적 체험의 풍성함이 강조

되었다. 예를 들어 홍보문 (1)의 경우 사찰음식 상품

의 소비를 통해 참가자는 오감이 되살아나며, 이를 

통해 생명과 마주하는 마음의 풍부함을 언급한다. 

또한 (2)의 경우,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미각 경

험이 아닌 오감을 충족하는 경험임을 자세하게 서

술하면서 상품을 소비하는 순간의 가치를 강화한다.

‘신체적 건강’은 홍보문구에서 판매 상품이 건강

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음식임을 강조하거나 상

품 체험 과정에서 신체 건강이 향상되는 프로그램

이 있음을 홍보하는 문구들을 통해 떠올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웰니스 관광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연구 맥락에 맞게 

세분화한 결과이다.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서술의 범

주는 사찰음식을 제철 건강식의 일종으로 언급하거

나(홍보문 (3)의 제철 식재료), 특정 식재료에 초점

을 맞추는 방식(홍보문 (4)의 백연) 등 다양하게 나

타났다. 또한 상품의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하게 하

여 신체적 건강에 활용도가 높음을 홍보하였다. 사

찰음식을 일종의 복합 상품으로 구성한 경우, 식사 

전 스님의 지도하에 요가와 좌선이 포함된다고 강조

하였다(홍보문 (5)).

‘정신적 균형’은 사찰음식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

여 웰니스 관광 요소를 도출한 결과이다. 불교에서

는 불교 정신의 학습, 수행, 실천을 통해 개인이 정

신적 안녕을 얻는다고 보며, 사찰음식은 불교의 주

요 가르침 및 철학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

습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종교적 유산이 활용

됨을 강조하여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고 ‘정신적 균

형’으로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하위범주 ‘경전 읽기

와 염불 외우기를 통한 요리체험’이 도출된 (6)은 음

식물 섭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염불 외우기와 경

전 읽기가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상품이다. 즉 

식사 행위를 불교의 수행 방식과 연결하면서 소비자의 

정신적 안녕을 촉진한다. ‘정진 음식에 대한 강연과 식

상위범주 하위범주의 예 홍보문

풍요로운 

체험

오감을 촉진하는 마음의 풍요 
(1) 오감을 살려 정진요리를 만들어 먹는 체험에서 생명과 마주하는 정진요리를 전해, 

마음의 풍부함을 기릅니다.

오감을 통한 차마시기
(2) 차는 오감으로 마십니다. 귀로는 찻물 끓이는 소리를, 코로는 차의 향기를, 눈으로는 

차의 빛깔을, 입으로는 차의 맛을, 손으로는 차의 따뜻한 감촉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신체적 

건강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 경험
(3) 두수고방은 제철에 나고 자라는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정관스님의 사찰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

연꽃과 연근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

(4) "백련사에서 백연을 먹고 백년을 건강하게 살아보세" 연은 꽃부터 잎, 씨앗, 연근 등 

버릴게 없는 식물로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가 스트레칭과 좌선 체험
(5) SHIHO 선생님의 요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좌선당에서 SHIHO 선생님과 함께 

좌선을 체험합니다.

정신적 

균형

경전 읽기와 염불 외우기를 통한 

요리체험

(6) 식사와 관련된 경전을 읽고 해설을 듣고 염불합니다. 후쿠쇼지만의 정진 요리를 

체험하는 모임을 합니다.

정진요리에 대한 강연과 식후 

경전 사경

(7) [정진]요리에 대한 가르침을 안내합니다.…… 식사 후에는 ‘오관게’라는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담긴 짧은 경전을 사경합니다.

심리적 

치유

차담을 통한 따뜻한 위로
(8) 따뜻한 위로가 담긴 차 한 잔, 차담 & 다도 ……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민과 갈등에 

대해 특별한 주제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진요리와 전통예술의 만남을 

통한 웃음
(9) 라쿠고에 취한다. ‘정진’과 ‘웃음’의 향연을 즐겨보세요.

<표 2>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웰니스 관광 요소(상위범주)와 하위범주 및 홍보문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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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경전 사경’이 도출된 (7)의 경우는 불교의 음식철학

과 관련된 불법을 듣고 사경하는 활동이 사찰음식 상

품의 중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치유’는 전술한 ‘정신적 균형’

과 달리 불교 교리와 무관하게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에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하위범주들을 바탕으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에서의 ‘정신적 건강’으로 치

환하는 경우, 동적 활동이 아닌 정적 활동에 기반한 

결과임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

고 명명하였다. 홍보문 (8)에서 나타나듯이, “따뜻한 

위로”는 불교 교리를 통해 정신적 안정의 결과가 아

닌 “특별한 주제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활

동과 연결 짓고 있다. 또한 (9)에서는 일본 전통문화

예술의 일종인 라쿠고 공연을 듣고 웃는 관람 활동

이 사찰음식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웃음’이라는 치유 경험을 얻는 것을 강조한다.

2. 한국 사찰음식 상품의 온라인 홍보

도출된 네 개의 상위범주를 바탕으로 웰니스 관

광 요소와 사찰음식 상품의 홍보 맥락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3>은 각 판매상품의 홍

보문구에서 강조된 웰니스 관광 요소를 추출하고, 이

상품

구분

판매 정보
주요 홍보문 속

웰니스 관광 

요소

상품 특성

상품명 판매자 판매 위치

판매가

(단위: 

만원)

공통성

(사찰음식의 전통 

반영)

개별성

(사찰음식의 

전통과 무관)

1a 바보여행 (바라보기여행) 문수암

사찰 내부

7 심리적 치유 수행 정신 템플스테이와 결합

2a 나는야 요리사

동화사

2 심리적 치유 제철 식재료
문화관광 해설사와 

해설투어

3a 자연건강밥상 만들기 4 풍요로운 체험 수행 정신
단체 관광객 

팸투어 체험

4a 다산의 차맛은 어떨까?

백련사

2 심리적 치유 다도 -

5a
백련사에서 백연을 먹고 

백년을 건강하게 살아보세
15 신체적 건강 

수행정신, 불교의 

상징물 (연꽃)
템플스테이와 결합

6a 전통 사찰음식 교육 체험 봉선사 4 정신적 균형
수행 정신, 

생명 존중
-

7a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과 

인격을 만든다
진관사 8 풍요로운 체험 

식사 중 묵언, 

식후 차담
-

8a 코스요리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사업단 전용 

건물 내부

(발우공양)

3~15 정신적 균형
수행 정신,

제철 식재료
-

9a
뷔페식, 정식, 

오늘의 특선안주

극락사 

자용스님

불교방송사 

내부 음식점

(스미타)

0.9~5 신체적 건강 산스크리트어
주류 판매,

고기 및 생선 사용

10a 코스요리
백양사 

정관스님

상점가 음식점

(두수고방)
10, 13 신체적 건강 

음식철학,

제철 식재료

원테이블 채식 

라이브 다이닝

11a 정식
정산

김연식 스님

상점가 음식점

(산촌)
1.5~2.9 신체적 건강 수행 정신, 공양

오신채 사용, 주류 

판매

12a 코스요리

(사)홍승스님 

사찰음식 

연구회 

전문 체험 공간 

내 음식점

(도반)

1~7 신체적 건강 제철 식재료

강진군 

사찰음식체험관 

활용

<표 3> 한국 사찰음식의 판매 정보, 홍보문구 속 웰니스 관광, 상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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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본 판매 정보 및 사찰음식 상품으로서의 발전 

맥락과 함께 정리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판매 정보와 관련하여 웰니스 관광 요소는 판매 위

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사찰 내부에서 판매하는 상

품에서는 네 가지 웰니스 관광 요소가 고르게 나타

난 것과 달리, 사찰 외부 공간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홍보문은 ‘신체적 건강’에 치우쳐 있었다. 반면 

판매가와 웰니스 관광 요소와의 연관성은 뚜렷한 경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찰 내부의 판매 상품의 경

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경우 상대적으

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나, 홍보 문구에서 강조

되는 웰니스 관광 요소는 각각 ‘신체적 건강’과 ‘심리

적 치유’로 동일하지 않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사찰 

외부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경우 코스요리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이

나, 각 코스요리의 홍보문 속 웰니스 관광 요소는 ‘정

신적 균형’과 ‘신체적 건강’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차이점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웰니스 

관광 요소의 활용을 상품 특성과 관련지어 고찰하였

다. 상품 특성은 상품의 홍보 문구에서 사찰음식의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특질을 활용한 부분(공통성)과 

사찰음식의 전통과 무관한 부분(개별성)을 나뉘어 접

근되었다. 먼저 ‘심리적 치유’를 홍보문에서 활용한 

사찰음식 상품은 1a, 2a, 4a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

들의 상품 홍보 맥락을 살펴보면, 공통성 차원에서 

불교의 수행 정신, 다도, 제철 식재료의 활용이 서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철 식재료를 강조하는 2번 상

품의 경우,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을 듣는 관광 활

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별성을 드러내었다. 반면 물

리적 활용 대상과 관련 없는 공통성 요소가 서술된 

1a와 4a의 경우에는 관광적 요소가 삽입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풍요로운 체험’에 해당하는 홍보 문구가 나타난 

경우는 3a와 7a 상품이다. 이 두 상품은 수행정신, 

묵언, 차담이라는 사찰음식의 전통을 활용한다는 것

이 공통성에서 나타났다. 단체 소비자가 조리체험

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3a의 경

우, 팸투어 체험이라는 관광 상품 맥락을 강조한 것

이 특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묵언과 차담을 통해 

상품의 소비 맥락 전체에 불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7a

의 경우에는 개별성 맥락이 언급되지 않았다.

‘정신적 균형’을 홍보문에서 활용한 사찰음식 상

품에는 ‘전통 사찰음식 체험교육’과 ‘사찰음식 코스

요리’가 해당된다. 이 두 프로그램은 웰니스 관광 요

소의 삽입 맥락에 있어서 생명존중, 수행정신, 제철 

식재료 등과 같이 공통성 차원만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범주와 대조적으로 가장 다양한 서술 맥락을 

보인 것은 ‘신체적 건강’이다. 가장 많은 홍보문에서 

활용되고 있었는데(5a, 9a, 10a, 11a, 12a), 각 상

품의 공통성을 서술하는 방식은 구체적 수준에서부

터 추상적 수준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불

교의 상징물(연꽃)을 판매 상품으로 활용하여 통일성

을 갖추거나(5a), 불교 경전의 한 단어(스미타)를 활

용하여 가게의 정체성을 홍보하거나(9a), 사찰음식의 

보편적 가치를 소개하거나(10a, 11a), 식재료의 신

선함을 강조하는(12a)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사찰 외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성 영역

에서 차별점이 뚜렷이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고객의 

대중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불교의 교리에서 금하는 

오신채를 활용하고(11a), 주류를 판매하며(9a, 11a), 

고기 및 생선을 사용한 요리를 제공(9a)하고 있었다. 

반면 10a와 12a와 같이 코스요리 형식으로 사찰음

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교의 고유한 음식철학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전통 사찰

음식 체험 공간을 활용하여 체험장소와 음식의 어우

러짐을 추구하거나(12a) 원테이블 다이닝 서비스를 

통해 사찰음식의 가치를 섬세하게 전달(10a)하고 있

었다. 후자의 경우 템플스테이와 결합하지 않는 단

일 상품으로 높은 가격이 책정된 것이 또 다른 특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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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사찰음식 상품의 온라인 홍보
2)

일본의 경우도 한국의 사찰음식 상품과 마찬가지

로 도출된 네 개의 상위 범주를 바탕으로 웰니스 관

광 요소와 사찰음식 상품의 홍보 맥락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표 4>).

판매 정보와 관련하여 웰니스 관광 요소는 판매 위

치에 따라 골고루 분포되었다. ‘심리적 치유’는 사찰 

내부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세 범

주는 사찰 내부 판매 상품과 외부 판매 상품에서 모

두 나타났다. 또한 판매가가 높았던 1b, 2b, 3b, 8b

는 각각 ‘신체적 건강’, ‘풍요로운 체험’, ‘심리적 치

유’, ‘정신적 균형’을 떠올렸는데, 이는 홍보문에서 

활용되는 웰니스 관광 요소의 정성적 특성이 가격

이라는 정량적 기준에 따라 나뉘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만 판매 위치를 고려했을 때 사찰 내부에서 판매

하는 경우는 사찰 외부에서 판매하는 경우보다 가격

대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웰니스 관

광 요소별 상품 특성 맥락을 분석하였다. 상품 특성

은 상품의 홍보 문구에서 사찰음식의 보편적이고 전

통적인 특질을 활용한 부분(공통성)과 사찰음식의 전

통과 무관한 부분(개별성)을 나뉘어 접근되었다. 먼

저 ‘신체적 건강’의 경우, 상품 1b와 9b에서 발견되

었다. 이들이 웰니스 관광 요소를 홍보하는 배경에

서 법문 듣기, 불교 제의 반영, 제철 식재료 사용이

라는 사찰음식의 기본 특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개별성 차원에서는 고가 상품(1b)과 저가 상

품(9b) 간에 차이가 두드려졌다. 전자의 경우 사찰

이 보유하는 넓고 조용한 장소에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고급 숙박시설을 사찰 내 갖추고, 이를 음식 

상품과 결합하였다. 반면 후자의 경우 사찰 외부의 

카페 공간에서 아침 식사용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

로 대중적인 접근성을 높였다.

‘풍요로운 체험’은 다양한 상품들(2b, 6b, 10b, 

11b, 12b)에서 발견되었다. 이 웰니스 관광 요소를 

홍보문으로 사용하는 상품들은 전술한 ‘신체적 균

형’ 다음으로 가격대가 다양했다. 지역특산품의 사

용을 강조한 상품 2b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적으

로 저가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대부분

은 재철 식재료를 활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

와 함께 불교의 교리(6b의 생명존중사상)가 공통성 

맥락에 활용되었다. 개별성 차원에서 상품의 특질은 

일본 내 사찰음식 상품이 풍요로운 체험 범주를 홍

보에 활용하는 전략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

를 들어 2b의 경우 고급화된 지역 특산품(와인)과 결

합하여 차별화되는 사찰음식 상품(유바요리)을 내놓

았다. 이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인 6b, 11b, 12b의 

경우, 현대인들에게 일상화된 주류 문화 및 디저트 

문화를 수용하면서 사찰음식이 수제과자, 커피로스

팅, 후식을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상품임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10b의 경우 길거리 서민음식의 대표적 형

태인 ‘푸드 트럭’을 통해 사찰음식의 대중화 방식을 

확산하고 있다.

‘심리적 치유’를 홍보문에서 활용한 사찰음식 상

품은 3b, 4b가 포함된다. 이 항목에 속한 상품들은 

사찰음식의 전통에 기반한 공통성보다는 개별성이 

2) 이 연구는 웰니스 관광의 맥락에서 사찰음식에 접근하기에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사찰음식의 차이점 및 공통점

에 대해 탐색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에게 제공되는 사찰음식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사찰요리 또한 수행의 일종임을 강조하는 전통을 지닌다. 일본

의 사찰음식으로 불리는 정진요리의 성립과 활용은 승려 도겐(道元)이 쓴 전좌교훈(典座敎訓)에 기초한다(高梨尚之, 2008). 전

좌교훈에는 승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사찰요리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다(鳥居本幸代, 2006). 구체적으로, 음식을 조리

하는 과정에서 돈오(頓悟)를 얻고자 노력하며, 식재료나 만든 음식을 저급과 고급, 하품과 상품 등으로 차별하는 번뇌 없이 

평등심을 갖추며, 조리의 완성은 요리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 관여하는 

마음가짐 및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한수진, 2018). 그러나 일본의 정진요리는 한국의 조리방식과 달리 다섯 가지 요리의 

색(청, 적, 황, 백, 흑)의 조화를 추구하며 요리에 미식적 요소를 강조한다(曹洞宗,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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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며, 사찰음식에 불교 외 다양한 문화를 융합

한 것이 특징이다. 3b의 경우 이탈리아 요리법을 정

진요리 코스 전반에 적용하였으며, 4b의 경우 일본 

전통문화예술 콘텐츠인 라쿠고(전통 만담)와 결합하

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균형’이 나타난 상품은 5b, 

상품

구분

판매 정보

주요 홍보문 속

웰니스 관광 요소

상품 특성

상품명 판매자 판매 위치
판매가

(단위: 만원)

공통성

(사찰음식의 

전통 반영)

개별성

(사찰음식의 전통과 

무관)

1b 정진요리 에이코인

사찰내부

3.3~6.7

14.6~111.6

(결합 상품)

신체적 건강
불교 제의,

제철 식재료

디자이너가 만든 

고급 숙방

(사찰 내 숙박시설) 

체험과 결합

2b 유바요리 가쿠린보
12.9~49.8

(결합 상품)
풍요로운 체험 제철 식재료

지역특산품

(와인)과의 

결합숙박상품

3b
이탈리안 

정진요리
조켄지 5.7 심리적 치유

경전읽기, 

설법듣기

이탈리아 조리법을 

적용한 코스 요리

4b

데와삼산 

정진요리×

라쿠고 요세

다이신보 3.4 심리적 치유 -

일본 전통 

문화예술(만담) 

공연 포함

5b

간신지 

마르쉐

KU-RI

간신지 0.4~2.4 정신적 균형 
불교 음악,

제철 식재료

요가 체험,

일본 전통 

오케스트라의 즉석 

연주와 결합

6b
18가지 

아침 밥
혼간지 0.4~1.9 풍요로운 체험 생명존중사상

디저트와 주류 전용 

메뉴 운영

7b 선과 음식
조동종

종무청

호텔

(도쿄 그랜드 호텔)
2.8 정신적 균형

경전과 불교 

식사 예법 학습
-

8b

음식을 

통해 불교를 

배운다

공익재단

법인 불교

전도협회

불교전도센터 5.2 정신적 균형 강연, 좌선

중국 요리사를 

초청하여 창작한 

코스요리

9b
절 카페의 

아침 죽
신교지

상점가 음식점 

(절 카페 

다이칸야마)

1.5 신체적 건강 법문듣기
카페형 음식점의 

아침 전용 상품

10 정진 키친카 후쿠쇼지
교토 근교 이벤트 

개최 지점
- 풍요로운 체험 -

푸드 트럭을 활용한 

이동식 음식점

11b 단품 메뉴 묘오인

상점가 음식점

(PYRAMID 

CAFE & 

ROASTERY)

- 풍요로운 체험 제철 식재료

사찰에서 재배한 

채소 활용,

전용 메뉴 개발

(수제 과자, 커피 

로스팅)

12b 코스요리 조센지
사찰 근처 음식점

(Saien)
3.2 풍요로운 체험 제철 식재료

전통 민가를 

개조하여 활용,

양식 요리법 

응용(전채, 후식)

* 엔화환산비: 100엔=858원(2023.11.17. 기준)

<표 4> 일본 사찰음식의 판매 정보, 홍보문구 속 웰니스 관광, 상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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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 8b가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상품의 가격과 상

관없이 사찰음식의 전통을 반영한 공통성이 두드러

진다. 불교 음악과 제철 식재료(5b), 경전 읽기와 불

교식 식사 예법에 대한 학습(7b), 강연과 좌선(8b)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사찰음식의 전통을 활

용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별성이 

맥락에서 드러나는 수준은 특정 경향을 보이지 않

는다. 한쪽에서는 일본 전통문화인 아악 연구와 요

가 체험을 결합하거나(5b) 중식 요리기술을 활용한 

코스요리를 제공하는(8b) 것을 시도하나, 다른 한쪽

에서는 이 개별성의 요소를 전혀 집어넣지 않는 상

품(7b)이 제공된다.

V. 논의 및 결론

이 논문의 첫 번째 연구 목적은 사찰음식이 어떻

게 웰니스 관광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온라인 홍

보 맥락에서 다원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승불교에 뿌리

를 두고 관광자를 위해 사찰음식 상품을 다양하게 개

발하는 한국과 일본의 홍보 문구를 세분화하여 수집

하였다. 분석 결과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사찰음식 상품의 홍보문 분석을 통

해 웰니스 관광의 네 요소를 도출하였다. 먼저 ‘풍

요로운 체험’은 사찰음식 상품 소비 경험을 통해 상

품 구매자의 오감(시각, 미각, 후각, 촉각, 청각)을 다

양하게 자극하면서 얻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가리킨

다. ‘신체적 건강’은 사찰음식 상품의 소비가 직접

적으로 건강의 유지 및 향상에 이바지함을 의미한

다. ‘정신적 균형’은 사찰음식이 지니는 고유한 특질

을 반영한 범주인데, 불교의 고유한 가르침과 철학

을 반영한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녕을 얻음을 나타

낸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치유’는 마음 채움, 자아 

성찰과 같은 정적인 활동과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의미한다.

둘째, 판매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판매 위치, 가

격)와 특성(공통성, 개별성)을 고려하여 각 웰니스 관

광 요소에 대한 분석의 깊이를 더했다. 판매 위치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사찰 내부에서 소비되는 상

품의 홍보물에서 웰니스 관광의 네 가지 요소가 나

타난 것과 달리, 사찰 외부 공간에서 판매되는 상품

들은 전자보다 한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찰 

밖 판매 상품에서는 ‘심리적 치유’와 ‘풍요로운 체험’

이, 일본의 경우에는 ‘심리적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

다. 가격의 경우, 홍보하는 웰니스 관광 요소와 관

련 없이 체험 범위의 확장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음식 섭취의 단계를 정교하게 나

누거나(코스요리 제공) 거주 시간을 늘리는(템플스테

이, 숙방 체험) 경우 고가 상품으로 판매되었다. 단 

한국의 상품들(9천 원~15만 원)은 일본의 상품들(4

천 원~111만 6천 원)에 비하여 가격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상품 특성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으로 사

찰음식의 고유한 특질(보편성)을 활용하는 경향이 전

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성 차원의 분석 결

과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경

우 사찰 내부의 판매 상품과 외부의 판매 상품 간 

차이를 보였다. 전자는 다양한 불교 문화유산을 관

광상품화하여(템플스테이, 절의 역사 해설 투어, 팸

투어) 사찰음식과 결합하였으나, 후자는 현대인의 식

문화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대

중의 취향에 맞춘 상품 구성 중 불교의 기본 가치와 

상충하는 내용(주류 판매, 고기 및 생선을 식재료로 

활용, 오신채 사용)이 종종 포함되었다. 반면 일본에

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판매 공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찰 내부 상품에서도 주류를 

판매하고, 서양식 요리기법을 도입하며, 불교와 관련 

없는 전통문화예술을 도입하여 판매상품을 구성하였

다. 또한 보다 상업화되고 대중화된 사찰음식 상품도 

발견되는데, 푸드 트럭을 활용하여 사찰음식 판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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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적극적으로 확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물리적 체험 

효과를 반영하는 웰니스 관광 요소(‘신체적 건강’, ‘풍

요로운 체험’)와 심리적 체험 효과를 반영하는 웰니

스 관광 요소(‘정신적 균형’, ‘심리적 치유’)가 특정 

유형의 상품 홍보에 두드러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전자의 경우는 전통 불교문화 유산의 활용을 넘

어 소비자의 대중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상품의 

구성 및 홍보 맥락의 범위가 확장되어 나타난다. 반

면 후자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불교문화의 보

편적 특질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사

찰음식의 원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사찰 내부 판매 상

품, 수행으로서 사찰음식 차원 강조)이 가장 두드러

졌다. 개별성을 강조하며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불교철학 및 수행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

는 프로그램(경전 읽기, 설법 강연 등)을 삽입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웰니스 관광 요소의 실증적 분석을 토대

로 사찰음식 상품의 홍보 및 판매 전략을 세분화하

여 제안할 수 있다. 홍보문에서 드러난 웰니스 관광 

요소를 통해 판매 상품의 기본 정보와 상품 특성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예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은 판매위치, 공통성, 개별성, 판

매 가격이라는 주요 분석 단위에서 얻은 결과를 종

합하여 제시된 모형이다. 한국의 사찰음식 상품의 경

우, 현재 대중적 취향의 수용은 사찰 밖 판매 상품

에 한정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차원 3]에 한정적으

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가격의 탄력적 변화를 논의

하는 ‘대중화-고급화’ 축과 상품의 특질을 결정짓는 

‘공통성-개별성’ 축을 토대로 향후 웰니스 관광상품

으로서 사찰음식의 홍보 및 판매 전략을 제안하였다.

불교만의 독자적인 문화 및 종교적 전통은 보편

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중요 가치로 상품에서도 강

조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가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고급화와 대중화에 따른 

이원적 상품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차원 1]의 경

우, 5a, 8a, 1b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되었

<그림 1> 웰니스 관광상품 맥락에서 사찰음식의 홍보 및 판매 전략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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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교문화의 정수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사찰

음식의 고급 상품화에 초점을 맞춘다. 재료의 고급화, 

코스화, 체험 단계의 정교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홍

보 방향이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차원 2]의 경

우, 6a, 4b, 5b, 6b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상품의 효율적 생산과 대량 

소비를 위해 사찰음식이 지닌 다양한 면모를 모두 

포괄하기보다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상품 홍보 방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정

적이고 특정 체험 서비스를 강조한 단일 상품을 개

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요

구된다.

한편, 각 사찰은 지역의 고유문화와 결합하여 개

별적이고 독립적인 음식문화를 발전시켜왔다(정효

진, 2012). 따라서 또 다른 홍보 맥락에서는 지역성

과 개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

시키기 위해 고급화 및 대중화 상품 전략을 이원화

하여 이를 홍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차원 3]의 경우, 9a, 12a, 9b, 10b, 12b의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과 한정 상

품을 강조한 고급 사찰음식 상품 개발 및 홍보와 관

련된다. 재료, 조리방식, 맛 등에서 강조하거나 타지

역으로 전파 불가능한 서비스 맥락을 강조하는 상품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독자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위해 개별적 스토리텔링 속에서 사찰음식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차원 4]

는 7a, 8a, 10a, 2b의 분석에 따라 제안되었다. 관

광자의 일반적인 욕구 충족에 사찰음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찰 밖 관광상품 개발 맥락에 맞춘다. 즉 

불교문화 유산 및 독특성에 높은 관심을 지니지 않

은 관광자들을 홍보의 주요 대상으로 넣고, 이들에

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광 상품의 요소를 강조

하는 방식으로 사찰음식 상품을 홍보한다.

위와 같은 소비 체험 맥락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향후 상품 발전 방향 제시는 웰니스 관광자들을 대

상으로 특화된 마케팅을 펼치고자 하는 실무자들에

게 함의를 제공한다.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따라 다

양한 맥락에서 사찰음식에 대한 홍보 전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교가 아닌 웰빙을 

편안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이에게는 배달 어플을 통

한 밀키트 전달 등의 상품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찰

음식이 홍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강식이자 수양으

로써 사찰음식의 고품질 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람들

에게는 재료의 건강함, 전문가의 안내, 파인다이닝

에서의 식사 등과 같은 조건 속에서 개발된 사찰음

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 전통문화의 일

부로서 사찰음식을 가볍게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

타 한국 전통문화와 다른 불교만의 문화를 집약적으

로 보여주는 표준화된 상품을 통해 사찰음식의 홍보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체험의 현장성 및 사찰

음식 서비스 맥락의 정교한 구분에 토대한 분석은 아

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문화 분야 및 웰니스 관광

산업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데 공

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는 웰니스 관광 탐색 영역과 

관련하여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전의 웰니스 

관광에서 실증 탐색의 영역은 기존 의료 관광의 연구 

범주와 차별화되지 않고 요가, 성형, 자연 속 심리 치

료, 온천 등에 집중되어 왔다(Wright & Zascerinska, 

2023). 이러한 관광학 외부에서는 개인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 추구와 연계된 문화적 구성물로서 웰빙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찍이 강조되었다(김석수, 2006). 

관광학 안에서도 웰니스 관광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회복에 한정되기보다는 마음, 몸, 정신의 

연계성 강화 및 웰빙의 향상을 포함한 개념임을 고

려한다면(Chen et al., 2008), 이 논문은 문화적 차

원에서 웰니스 관광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향후 문화 분야에서 웰니스 

관광 영역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사찰음식의 탐구 영역 확장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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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하였다. 사찰음식에 대한 탐색은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에 집중되면서(다니구찌 외, 2015; 박기오, 정유

경, 2015) 웰니스 관광 영역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장병주 (2013)의 

연구에서는 사찰음식 체험과 웰니스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나, 웰니스를 사찰음식 체험 속 주요소가 아

닌 종속변수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즉 일상에서

의 웰니스 수준에 사찰음식 체험이 어떠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지 분석을 시도한 것이기에, 사찰음식 상

품이라는 관광 상품이 내재한 웰니스적인 요소를 규

명하지 않았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실제 관광 현

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찰음식 홍보 상품을 통해 웰

니스 관광으로서 사찰음식 활용 현상에 생생하게 접

근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했다.

또 이 연구는 생산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실제 홍

보 문장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찰음식 활

용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그간 

관광학, 조리학, 문화콘텐츠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사

찰음식의 대중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어왔다. 한국

과 일본은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사찰음식의 상품화 

및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을 공유함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

헌 고찰에서 결과를 얻거나(정효진, 2012; 조민오, 

2002), 한정된 일본 문헌을 참조하여 제한된 사례

만을 소개하면서도 이것을 일본의 전체 현상으로 설

명(김병석 외, 2021)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제

한점을 고려한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다원성을 확

보하고자 동일한 절차를 걸쳐 한국과 일본의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한계를 언급하고 이를 통

해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판매 주체가 홍보를 위해 온

라인에 올려놓은 글에 한정하여 실증 자료를 분석

하였기에, 현장에서의 홍보 및 체험 맥락은 자료 수

집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실제 웰니스 

관광 요소를 사찰음식 체험에서 인지하고 가치를 부

여하는지와 같은 주관적 평가 맥락이 고려되지 않

았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불교는 다양한 차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층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

고, 이 논문에서는 관광상품으로써 사찰음식의 활

성화에 한정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급자 소비자 

양측의 관점을 통합하여 웰니스 관광으로서 사찰음

식의 발전 양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

께 일본과 한국의 소비자 양측의 기호와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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